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

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강희갑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48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6 년  6 월  24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8분 58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강희갑은 194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1966년 인천으로 상경하였다. 둘째 형

의 권유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학과에 진학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열관리기

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등 다수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합판 제조회

사 등에서 근무한 뒤 1975년 공개채용을 통해 동양화학(현 OCI·유니드)에 입사하여 

발전소와 동력과에서 터빈 및 보일러 설비 운전과 물·전기·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

다.

이후 1982년 동양화학그룹과 다이아몬드상업이 합작해 신설한 카리화학(현 유니드)의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2008년 은퇴할 때까지 약 28년간 몸담았다. 현장에서 기능

직으로 근무하다가 뛰어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관리 부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공장 전반의 경영 혁신 운동(TPM)인 '정리·정돈·청소·청결·마음가짐' 활동을 주도

하였다. 특히 노사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 현장과 회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아 사

원 아파트 건립,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철저한 설비 관리와 현장 소통으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 요소를 없애 전국 각

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만들었으며, 은퇴 후에도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동료

들과의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이후에는 상조회사 운영 및 교회 행정실장 등 활

발한 사회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한 시대의 산업화 과정과 현

장의 역사를 증언하는 소중한 구술 기록을 남겼다.

주요 색인어

동양화학(OCI), 카리화학(유니드),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 한국파이프, 한전, 방송

통신대학교, 이회림, 강봉기,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숭의동, 송현동, 송림동, 자유공원, 소다회, 암모니아, 염화칼슘, 터빈, 보일

러, 자가발전, 사원 아파트(사택), 새인천 풀장(저수지), 매립지, 국가기술자격증(열

관리기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1·2급 정비사), 3교대 근무, 대정비, 노동조

합, 경영 혁신 운동(TPM), 상조 회사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출생과 가족 관계, 상경 배경

00:00:50

~

00:05:16

� 출생 및 학창 시절: 1948년(호적상 1950년) 충남 서산군 대산면 

오지리 출생. 중학교까지 고향에서 다닌 뒤 1966년 인천으로 상

경함.

� 진로와 기술 습득: 둘째 형의 권유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학과

에 진학해 마이카 시대의 흐름을 접함. 내연기관 전공을 바탕으

로 열관리기사, 소방관리기사, 위험물기사 등 다수의 국가기술자

격증을 취득함.

� 현재 생활: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며, 은퇴 후 상조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활동 중임.

2. 인천 초기 거주지와 숭의동 시절의 풍경

00:05:17 

~ 

00:08:44

� 상경 초기 생활: 송현동 누나 집과 송림동 하숙집을 거치며 학생 

시절을 보냄.

� 결혼과 미추홀구 정착: 1973년 결혼 후 송현동에 전세를 얻어 살

다가, 1980년대 무렵 숭의동으로 이사하여 약 10년간 거주함. 당

시 비포장도로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옛 인천의 풍경을 

회고함.

3. 동양화학 입사와 동력과 근무 경험

00:08:45 

~ 

00:17:19

� 합판 회사 경력 및 공백기: 특수베니어공업주식회사(합판 회사) 

발전소에서 근무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약 1년간 자격증 공

부에 매진함.

� 동양화학 공채 합격: 1975년 3월, 300톤 규모 증설에 따른 대규

모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바탕으로 동양화학 동력과에 

입사함.

� 핵심 업무: 발전소의 보일러와 터빈을 관리하며 자가발전을 통해 

공정에 필수적인 스팀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공정 내 원료 굳음 현상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적 역할을 수행함.

4. 동양화학의 주력 제품과 이회림 회장 일화

00:17:20 

~ 

00:24:17

� 주력 생산품: 유리 등의 원료로 쓰이는 '소다회'와 공업용 '염화

칼슘'을 독과점으로 생산하던 동양화학의 위상과 제조 공정을 설

명함.

� 이회림 회장 일화: 개성 출신으로 철저한 근면성과 현금 자산을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었던 이회림 회장이 1년에 한두 번 공장을 

방문할 때 임직원들이 긴장했던 일화와, 직원 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를 건립했던 경영 철화를 회고함.



5. 고단했던 3교대 노동과 학익동 골목길 풍경

00:24:18 

~ 

00:29:30

� 노동 환경: 암모니아 가스와 분진 속에서 장화를 신고 눈물 콧물

을 흘리며 일했던 열악한 현장의 고충을 증언함.

� 3교대와 회식 문화: 주·야간 교대 근무로 고단했던 삶 속에서, 

공장 대정비 기간(5일간)에 동료들과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화투

를 치며 피로를 풀던 학익동 일대 대포집과 골목길의 추억을 나

눔.

6. 카리화학(현 유니드) 창립 멤버 합류와 노사 가교 역할

00:29:31 

~ 

00:48:17

� 스카우트와 이직: 동양화학 계열로 신설된 카리화학(현 유니드) 

창립 멤버로 스카우트되어 2008년 은퇴할 때까지 28년간 근무함.

� 노사 갈등 중재: 1988년 노조 설립 이후 첨예한 노사 갈등 속에

서 회사와 현장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 직원들에게 집을 마련

해 주고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복지 제도를 정착

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7. 동양화학의 위상과 동료애의 기억

00:48:18 

~ 

00:52:02

� 사회적 신용: 당시 '동양화학 다닌다'고 하면 지역 상인들이 외

상을 흔쾌히 허락해 줄 만큼 회사의 위상과 신뢰도가 높았음을 

증명함.

� 치열했던 직장 생활: 하루 100% 회사일에 전념하느라 가정에 소

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산업 일꾼들의 시대적 아픔과 동료들과

의 관계를 회고함.

8. 미추홀구의 도시 변화와 옛 일터에 대한 소회
00:52:03 

~ 

00:59:56

� 도시의 변화: 오랜 기간 폐기물 매립지 등으로 변함없던 미추홀

구 일대가 시간이 흘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로 

바뀐 모습을 바라보는 감회를 느낌.

9. 경영 혁신 운동(TPM)과 생산 관리 주임으로서의 활약

00:59:57 

~ 

01:05:54

� TPM 도입: 일본에서 도입된 종합 생산 보전(TPM) 운동을 현장에 

접목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 마음가짐'을 주도함.

� 현장 개선과 리더십: 낭비 요소를 없애고 설비를 완벽하게 관리

하여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오게 만들었으며, 철저한 인간관

계 관리와 섬세한 배려(직원 경조사 챙기기 등)로 '사람이 자산

인' 현장을 구축함.

10. 은퇴 후 퇴직자 모임과 상조업에서의 삶 01:05:55 

~ 

01:17:54

� 퇴직자 모임 지원: 은퇴 후에도 유니드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 속

에 2~3개월마다 이어지고 있는 카리화학 퇴직자 모임(약 46명 규



모)의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함.

� 제2의 인생: 현재 상조 회사를 운영하며 슬프고 외로운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봉사적 삶에 

대한 소회를 밝힘.

11. 구술 면담 소감
01:17:55 

~ 

01:18:58

� 기록의 보람: 자신의 지난 삶과 지역 산업 현장의 흔적이 기록되

어 미래 세대에게 한 줄의 정감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

음과 면담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함.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